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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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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 올 한 해 21만 명 발길…"내년 4월 다시 만나요"

- 4.23.~11.13. 총 43회 운영…일평균 4천9백여 명 방문 ‘도심 속 열린도서관’

- 성숙한 시민의식도 눈길…5천여 권 중 도서미반납률 1.3%, 쓰레기 배출률 0%

- 육아전문가 강연, 저자와의 만남, 힐링요가 등 문화 프로그램도 478회 운영

- 만족도 94.7%, 재방문 의사 94%…내년 4월 재개장, 운영일수 주4회로 확대

□ 올해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개장한 도심 속 열린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이 11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총 43회의 운영을 마무리했다.

○ ‘책읽는 서울광장’은 상반기는 도심 속 휴식공간을 주제로 20회, 하반기에는

‘엄마아빠가 행복한 책읽는 서울광장’을 주제로 23회 열렸다.

□ 개장 이후 총 21만1천여 명, 하루 평균 4천 9백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책읽는 서울광장’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컸다. 특히, 하반기에는 ‘엄마

아빠가 행복한 책읽는 서울광장’이라는 콘셉트로 특화 공간과 가족 프로

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7천여 명이 찾았다. 이는 상반기 일 평균

방문자 대비 291%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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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한 시민의식도 빛났다. 미반납된 도서는 전체 도서 가운데 1.3%에

불과했다.(총 67권, 하루 평균 1.5권) 책을 가져갔던 시민이 사과의 편지와

함께 새 책 15권을 기증하는 일도 있었다. 한 해 동안 대여물품 분실

률과 쓰레기 배출률도 0%를 기록했다.

○ ‘책읽는 서울광장’은 11개 열린서가, 5천여 권으로 구성된 열린도서관을

운영했다. 열린도서관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대출반납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책읽는 서울광장’은 총 43회 동안 ▴구석구석 라이브 거리공연, ▴사

진작가 전시, ▴저자와의 만남(북토크), ▴힐링요가, ▴육아정보 전문

가 강연, ▴가족체험 프로그램, ▴움직이는 책방 등 총 478회, 하루

평균 11회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주요 프로그램으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공간의 미래) ▴손원평 작가(아몬드)

▴정유정 작가(7년의 밤) 등이 참여한 저자와의 만남(북토크)(15회) ▴조선미

교수(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등 육아, 심리, 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육아정보 강연(9회) 등을 개최했다.

○ 방문자들은 “가족과 함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광장을

내어준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감사합니다” 등의 후기를 사회관계

망(SNS)에 남기기도 했다.

□ ‘책읽는 서울광장’을 참여한 시민 1,6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책읽는

서울광장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의 94.7%가 ‘책읽는 서울광

장’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4.0%는 ‘책읽는

서울광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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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읽는 서울광장’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쉬운이용

(37.8%)이 가장 높았으며 ▴물품대여(햇빛차단용 양산, 매트 등)(24.3%)

▴자연과의 교감(19.4%) ▴사진촬영명소(7.4%)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 참여 시민 중 85.4%는 ‘책읽는 서울광장’을 방문하는 동안 최소 1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1 전국독서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민 중 독서자 비율이 54.7%인 것을 감안할 때 ‘책읽는 서울광장’

이 서울시민의 독서습관 형성 및 독서량 증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책읽는 서울광장’은 내년 4월, 새로운 기획으로 다시 문을 연다. 기존

금‧토‧일 3일에서 목‧금‧토‧일 4일로 운영 일수를 확대하며, 서울광

장을 책과 쉼, 문화가 있는 광장으로 문화적 가치를 새 단장(리브랜

딩)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책읽는 서울광장’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

문화공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기

대에 부응해서 더 준비된 도심 속 책 문화공간 ‘책읽는 서울광장’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2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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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사진

2022 책읽는 서울광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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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책읽는 서울광장 <직장인을 위한 도심 속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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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책읽는 서울광장 <엄마아빠가 행복한 책읽는 서울광장>


